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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오늘날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적, 사회적 성장발달을

이루면서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, 핵가족화와 같은 가족

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. 게다가 1997년 IMF 이후 경

제 악화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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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 본 연구는 마술프로그램이 농촌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과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

다.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하였다. 연구대상은 K군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

등록된 10-12세 농촌 빈곤아동 45명 (실험군=24명, 대조군=21명)이다. 실험군은 주 1회 40분씩 총 8회기 마술프로그

램에 참여하였으며, 대조군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후 1회 30분씩 총 2회의 정신건강교육에 참여하였다. 수집된 자

료는 서술통계, χ2-test, t-test와 ANCOV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 본 연구결과, 8주 마술프로그램 참여 후 실험

군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(F=6.68, p=.013)과 자존감(F=7.61, p=.009)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. 따라서 본 

연구의 마술프로그램은 빈곤 아동의 우울 감소와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. 추후 아동의 연령과 지

역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효과기전을 검증하기 위한 추후 연구를 제언하였다.

주제어 : 우울, 자존감, 농촌, 빈곤 아동, 마술프로그램 

Abstract  The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magic program on the depression and self-esteem in 

rural low-income children. A quasi-experimental study employ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and pre-post 

design was conducted. The participants were children aged 9 to 12 years old from community child center in 

K province (Experimental group=24, Control group=21).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or 

8 sessions for 8 weeks. Data were analyzed using χ2-test, independent t-test, repeated measures ANCOVA 

with SPSS 21.0 program.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(F=6.68, p=.013) and self-esteem 

(F=7.61, p=.009) of participant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fter completion of 8-session 

magic program.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gic program can be used to improve depression and self-esteem 

of low-income children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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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률 증가, 가족해체, 한 부모 가족의 증가로 인한 아동의

방임 및 유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[1].

특히 빈곤은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건강상태를

위협할 수 있으므로 빈곤아동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

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. 빈곤아동이란 우리나라의

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

는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

[1]. 2013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, 우리나

라 빈곤아동은 전체 아동의 5.6∼6.7%로 약 651천명으로

추산되며, 대도시 11.72명, 중소도시 7.33명 및 농어촌

10.25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높게 나

타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[1].

빈곤아동은 대부분 결손 및 해체가정에서 부모로부터

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, 다양한 심리

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. 특히, 우울과 낮은 자

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주

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[2]. 아동의 우울은 성인과 달리

주로 비행, 신체증상, 짜증, 분노 등으로 나타나 조기 발

견과 진단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[3]. 이러한 우울은 아

동의 대인관계, 학업,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의 발달에 장

애가 된다[1]. 만성적인 아동의 우울은 행동장애, 반항성

장애,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, 물질사용장애 등 다양한

아동기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[4]. 따라서 아동

의 우울은 정상적인 발달과정이 아닌 정신병리적 문제이

므로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.

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선천적인 인지적 및 사회적 능

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나 친구와 같은 의

미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[5]. 자신에

대한 의미있는 타인의 긍정적 평가는 자신에 대한 긍정

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는 것이다.

하지만 빈곤아동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적절한 부모의 관

심과 격려가 부족하여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저해될 수

있다[2]. 낮은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 형성과 학업성취에

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을 증가시키게 된다

[6].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경향이 있는 아동은 청소년

기로 이행되면서 심각한 비행과 약물남용 등의 행동장애

나 우울증에 이환될 위험성이 높다[2]. 따라서 우울과 자

아존중감은 빈곤아동의 정신건강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

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

로그램이 요구된다.

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빈곤아동의 우울감소와 자존감

향상을 위해 독서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 등 다양한 심

리사회적 중재가 수행되어왔다[7].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

에 의해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에 농촌처럼 자원이

부족한 환경에서는 더욱이 프로그램을 지속하는데 한계

가 있었다. 따라서 농촌 빈곤아동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

반영하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프로그램의 실행가능

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

[8,9].

최근 마술은 국내의 경우 시장규모가 300억원에 달하

고, 마술인구 200여만명, 국내 마술동호회 천여 개, 최대

커뮤니티 회원의 수는 대략 14만명에 이르고 있다[10].

이를 통해 볼 때 마술은 단순히 경제적 수익성을 벗어나

접근성과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마술은

1981년부터 치료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다

양한 대상자들의 재활치료와 정신사회적 치료를 위해 적

용되고 있다[11]. 현재 마술은 재활 이외에도 교육이나

정신사회적 치료효과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.

특히, 마술은 마술가와 청중간의 상호작용속에서 호기심

을 자극하고, 환상을 실현시킴으로 즉각적인 욕구충족을

줄 수 있을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가

매우 높다[10].

그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술프로그램을 적용

한 선행연구에 따르면, 8-10회기의 마술프로그램을 적용

하여 불안감소 [12], 병원생활 적응력 향상 [11], 자기효

능감과 자기표현력 향상[13], 자아존중감 향상[14,15] 등

다양한 심리사회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. 게다가

마술을 직접 수행할 경우 사회성, 유머, 성취감, 자아존중

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[11]. 따라서 마술은 아동의

흥미와 동기 유발이 용이하고, 마술을 직접 수행함으로

써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감소와 자아

존중감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. 하지만 마술프로그램의

효과에도 불구하고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확인

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.

이에 본 연구는 아동 빈곤률이 높으나 정신건강서비

스에 대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빈곤아동을

대상으로 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울과 자아존중감

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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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구방법

1) 연구설계

본 연구는 마술프로그램이 농촌 빈곤아동의 우울과

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사실험연

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하였다.

2)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

본 연구의 대상은 K군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

하고 있는 10-12세의 농촌 빈곤아동이다. 아동의 인지수

준은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나이

와 학년을 제한하였으며, 빈곤아동의 선정기준은 2011년

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1,439,413원/월 미만인 경우로 하

였다[1]. 그 외에도 정신질환의 기왕력, 의사소통에 장애

가 있거나총 3회기 이상 프로그램에결석한 경우는연구

대상에서 배제하였다.

대상자 수는 G*Power 3.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

ANCOVA 분석의 경우 양측검정, 유의수준 .05, 검정력

.80, 효과크기 0.62 [14]으로 산출하였을 때, 각 그룹에 필

요한 표본 수는 23명이었다. 이를 근거로 중도탈락율

(20%)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 27명씩을 모집

하였다. 연구 진행과정에서 3회 이상 결석하거나 학원이

나 가정사 등으로 중도에 탈락한 아동이 실험군 3명, 대

조군 6명이었다. 따라서 최종 분석에 포함한 대상자는 실

험군 24명과 대조군 21명이었다.

모든 연구수행절차는 C간호대학의 IRB(제 2012-49

호)로부터 승인을 받고 수행하였다. 본 연구자는 K군에

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

로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.

연구 참여에 동의한 순서에 따라 4개의 센터를 실험군(2

개)과 대조군(2개)에 배정하였다. 또한, 본 연구자는 해당

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, 절차, 자

발적참여 및 철회 가능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연구 참여

를 독려하였다. 또한 연구참여 안내문과 함께 프로그램

에 대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에게

전달하였다. 아동과 부모가 모두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

한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.

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2월 16

일까지 였다. 실험군은 주 1회 40분씩 총 8회기 마술프로

그램에 참여하였으며, 대조군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후

1회 30분씩 총 2회의 정신건강교육과 원하는 경우 상담

을 제공하였다. 모든 자료수집은 프로그램 제공자의 영

향을 배제하기 위해 사전에 훈련을 받은 연구보조원 2인

이 직접 인터뷰하여 수행하였다.

3) 연구도구

(1) 우울

아동의 우울은 Kovacs [16]가 개발하고 Cho와 Lee

[17]가 번안한 CDI (Children's Depression Inventory) 한

국어 버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. 이 도구는 총 27문항

으로 구성되었으며, Likert 3점 척도 (0-2점)로 점수가 높

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 도구

의 신뢰도는 Cronbach's α = .80이었다.

(2) 자아존중감

아동의 자아존중감은 Rogenberg [18]가 개발하고

Jeon [19]이 번안한 SES (Self Esteem Scale) 한국어 버

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.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

성되었으며, Likert 5점 척도(1-5점)로 점수가 높을수록

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 도구의

신뢰도는 Cronbach's α = .77 이었다.

(3) 마술프로그램

본 연구에서 마술프로그램은 선행연구[11,15]와 집단

치료의 원리에 근거하여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

목적으로 개발되었다. 본 프로그램은 주변에서 흔히 구

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클로즈업 마술을 사용하였

으며, 아동들이 쉽게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

[13].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마술은 프로마술사 1인의 자

문을 얻어 아동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종류

들로 선정하였다. 본 연구자는 선정된 마술을 아동들의

상호작용을 증진하고 마술을 직접 배워서 수행함으로써

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

우울을 감소시키고, 자기표현과 자신감을 증진시켜 자아

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. 본 프

로그램의 내용은 정신간호학교수 2인과 정신전문간호사

2인으로부터 타당도를 확인받았다. 각 회기는 10-12세

아동의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관계형성과 흥미 유발을 위

한 준비기 (10분), 직접 마술을 배우고 수행하는 활동기

(20분), 매 회기의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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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피드백기(10분)로 구조화하여 운영하였다. 실험군은

주 1회 총 8주 동안 마술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. 프로그

램의 진행은 마술을 훈련받고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

으며, 10년 이상의 정신과 경력을 가진 정신보건간호사 1

인이 진행하였다. 각 회기별 구체적인 마술프로그램의

내용은 <Table 1>와 같다.

4) 자료분석방법 

수집된 자료는 왜도, 첨도 및 Kolmogorov-Smirnov

test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으며, SPSS WIN

21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.05에서 분석하였다.

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였

으며, 두 군 간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

은 χ2-test와 t-test로 분석하였다. 동질성 분석한 결과,

자아존중감이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고, 표본수가 적어

서 마술프로그램의 효과 검정을 위해 두 집단 간의 우울

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일반적 특성과 사전 값을 통제

후 ANCOV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Session Steps(time) Contents

1 Warm up (10)

Activity (20)

Feedback (10)

Introduction of the program

Learning the number magic

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

2-3 Warm up (10)

Activity (20)

Feedback (10)

Review the number magic

Learning the palm magic

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

4 Warm up (10)

Activity (20)

Feedback (10)

Review the palm magic

Learning the necklace magic

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

5 Warm up (10)

Activity (20)

Feedback (10)

Review the necklace magic

Learning the card magic

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

6 Warm up (10)

Activity (20)

Feedback (10)

Review the card magic

Learning the paper magic

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

7 Warm up (10)

Activity (20)

Feedback (10)

Review the paper magic

Learning the UFO magic card

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

8 Warm up (10)

Activity (20)

Feedback (10)

Magic performance

Sharing a feeling and thoughts

Celebration and awards

<Table 1> Contents of Magic Program

3. 연구결과

1)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

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11.29(0.75)년, 대조군

10.95(0.49)년이었으며, 두 그룹 모두 남학생 보다 여학생

이 많았다. 학년별 분포는 실험군은 6학년이 45.8%, 대조

군은 5학년이 76.2% 였으며, 두 그룹 모두 80% 이상이

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. 대상자의 50% 이상이 자신의

건강상태에 대해 “좋다”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, 60% 이

상에서 교우관계 및 자아상에 대해 “만족”한다고 응답하

였다. 동질성 검정 결과, 모든 일반적 특성은 두 그룹 간

에 동질하였다<Table 2>.

Variables

Exp. group

(n=24)

Cont. group

(n=21)

χ2/t pN(%) N(%)

Age (year) M±SD 11.29(0.75) 10.95(0.49) 1.75 .086

Gender Male 7(29.2) 4(19.0) 0.62 .503

Female 17(70.8) 17(81.0)

Living

with parent

Yes 20(83.3) 18(85.7) 0.48 1.00 *

No 4(16.7) 3(14.3)

Pe r ce ive d

friendship

Good 17(70.8) 13(61.9) 0.41 .814

Moderate 6(25.0) 7(33.3)

Bad 1(4.2) 1(4.8)

Perceived

health

status

Good 16(66.7) 15(71.4) 0.25 .879

Moderate 6(25.0) 5(23.8)

Bad 2(8.3) 1(4.8)

Pe r ce ive d

self-image

Good 17(70.8) 13(61.9) 0.40 .546

Moderate 7(29.2) 8(38.1)

Depression 10.41±6.28 12.52±8.40 -0.96 .342

Self-esteem 40.20±6.50 33.00±5.92 3.86 <.001
*Fisher’s Exact Test

Exp.=experimental group; Cont.=control group.

<Table 2>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

of Participants                    (n=45)

대상자의 실험 전 우울점수는 실험군 10.41(6.28), 대

조군 12.52(8.40)점으로 정상수준이었으며, 자아존중감

점수는 실험군 40.20(6.50)점, 대조군 33.00(5.92)점으로

중간수준 이상이었다. 동질성 검정결과, 두 그룹 간에 우

울은 동질하였으나(t=-0.96, p=.342), 자아존중감은 유의

한 차이가 있었다(t=3.86, p<.001) <Table 3>.

Variables

Exp. group

(n=24)

Cont. group

(n=21)

t pN(%) N(%)

Depression 10.41±6.28 12.52±8.40 -0.96 .342

Self-esteem 40.20±6.50 33.00±5.92 3.86 <.001

Exp.=experimental group; Cont.=control group.

<Table 3>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

on Pretest                         (n=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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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마술프로그램의 효과

마술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ANCOVA 분

석한 결과는 <Table 4>과 같다. 실험군은 8주간 마술프

로그램 참여 후에 우울점수가 실험 전 10.41점에서 실험

후 8.08점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12.52점에서 15.85

점으로 증가하였으며,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

차이가 있었다(F=6.68, p=.013). 또한, 자아존중감은 실험

군은 실험 전 40.20점에서 실험 후 43.29점으로 증가하였

고, 대조군도 33.00점에서 33.85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두

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(F=7.61,

p=.009).

Variables
Groups

Pre-test Post-test

F p*M±SD M±SD

Depression Exp.(n=24) 10.41±6.28 8.08±8.32 6.68 .013

Cont.(n=21) 12.52±8.40 15.85±9.53

Self-esteem Exp.(n=24) 40.20±6.50 43.29±5.84 7.61 .009

Cont.(n=21) 33.00±5.92 33.85±6.68

*ANCOVA conducted with covariates of pre test value;

Exp.=Experimental group; Cont.=Control group.

<Table 4> Difference in Depression and Self-esteem

between two groups            (N=45)

4. 논의 및 결론

본 연구는 마술프로그램이 농촌 빈곤아동의 우울과

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으며,

마술프로그램을 농촌 빈곤아동의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

감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평가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

의의가 있다.

우울은 8회기 마술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에서 대

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. 이러한 결과

는 대상자에서 차이는 있으나 마술프로그램이 우울 감소

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Bdini [20]의 연구결과

와 유사하였다. 따라서 마술프로그램이 아동의 우울감소

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. Kovacs [16]는 우

울은 부정적인 기분 뿐만 아니라 쾌감상실, 대인관계 문

제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

다.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수준과 집중시간을 고려

하여 마술의 종류를 선별하고, 마술의 시각적인 효과를

활용하여 아동의 흥미와 즐거움을 높이고자 하였다. 본

연구에서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지만, 피드백을 통해 실

험군 아동은 8회기의 마술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룹

구성원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마술을 배우고

친구들 앞에서 시연해 보면서 흥미와 성취감, 즐거움을

경험하였다고 하였다.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 마술의

흥미요소와 그룹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

의 증가, 성취감 및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증가 등이 대상

자의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한다.

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마술프로그램에 참여 후

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

였다.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0회기 마술프로그램

을 제공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보

고한 Lee [14]와 Levin [15]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. 자

아존중감은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자기평가로 구성된

다[16].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8회기 동안 마술을배우

고 시연하면서 프로그램 구성원들 뿐 아니라 가정과 학

교에서 긍정적인 타인의 평가와 성취감이 증가하여 긍정

적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 선

행연구결과에서 아동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

상관관계가 보고되었고,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후 우

울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

점를 고려할 때 대상자의 우울 감소가 자아존중감 향상

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. 하지만 우울관련 변

인은 다변인이므로 추후 본 마술프로그램의 우울과 자아

존중감에 대한 효과기전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.

본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마술의 종류에 따라 아동의

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다. 특히 숫자카드 마술은 아동들

의 호기심과 집중도가 가장 높았고 진행자나 친구가 자

신이 생각했던 숫자를 맞추자 쉽게 공감과 친밀감이 형

성이 되었다. 마술의 원리를 배우고 직접 시연하는 과정

을 통해 즐거움과 함께 자신감을 표현하였다. 이러한 결

과는 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도 유사하

였다[21]. 또한 UFO 마술은 그룹 구성원들 앞에서 설명

을 하면서 마술을 시연하는 활동으로 아동의 언어 및 발

표력이 향상되었고 그룹 구성원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

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. 따

라서 본 마술프로그램의 결과를 통해 추후 다양한 마술

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.

한편, 본 연구는 일 농촌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

하는 적은 수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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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본 연구결과를 빈곤아동 전체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점

이 있다. 또한 우울관련 요인이 다변요인으로 본 연구에

서 충분히 관련 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대

상자 수를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마술프로그램의 효과 및

지속성 여부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. 하지만

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을 때 우울

0.86, 자아존중감 1.50으로 크게 나타났다. 따라서 추후

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빈곤아동의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

감 향상을 위한 중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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